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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2024 년 12 월 31 일 “(송구영신예배)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히 12:1-2) 

하나님은 고난을 미래의 유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나에게는 참 생명의 방식을 붙드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장(성화)의 축복을 얻습니다. 

[1] 상처와 아픔을 대처하는 방식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영생)의 속성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창 1:26-27). 영생 
안에는 모든 참됨과 선함이 있습니다(사랑, 긍휼, 자비, 용서, 인내 등...)  

사람 안에 담긴 영생의 특징: 
(1) 성장합니다. 예: 사랑의 성장 
(2)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로부터 방어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 자기를 강화하는 인위적 차원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얻는 능력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닥쳐도 짧은 시간이라도 내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성품), 태도, 말, 방식  
등을 배우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의미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2] 왜 성품과 안목의 성장이 일어나야 하는가? 
한 해의 결실을 어디서 찾으며 새해의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1) 성장이 멈추면 퇴행하기 때문입니다(유치 퇴행(childish regression)). 예수님께 배우다 보면 세속적 
꾀와 술수에 동일하게 응대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2)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라는 큰 그릇 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유산을 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유업(몫)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참 축복입니다. 

우리가 맡아서 하는 일의 성과도 중요하고, 타인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나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확신하며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유업의 축복은 더욱 중요합니다.   

25 년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말이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나는 어떤 면에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신의 성품 중 하나를 예로 말씀해 보세요. 

2.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왜 중요합니까? 위 내용을 참고하여 생각해 보세요. 


